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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대책 마련 
-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-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7.12) >
◈ 앙평고속도 무산 땐 3기 신도시 교통망 ‘구멍’
ㅇ 5년 후 7.8만명 입주할 교산신도시 서울 잇는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 

무산되면 입주민 불편 및 기업단지 타격

□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’20.5월 확정되어 철도사업 

1건, 도로사업 13건, 환승시설 등 6건 총 20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

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  * 송파-하남 간 도시철도, 서하남로 확장,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

 ㅇ 현재, 철도사업인 “송파-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(3호선 연장, 12.0km)”은 

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, 서하남로 확장 등 

도로사업 및 환승시설은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 ㅇ 특히, 서울-교산 간 도로사업으로는 서하남로 확장(설계중), 동남로 연결도로 

신설(설계중), 동남로 확장‧개선(설계중), 황산-초이 간 도로신설(설계중) 

등을 추진 중으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.

□ 하남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교통량(약 16만대/일) 중 서울-양평 고속도로를 

이용하는 교통량은 약 1.5만대/일, 전체 발생교통량 대비 약 9.4% 수준으로, 

서울-하남-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 

추가 확장, 신설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

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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